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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성인의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상담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성인 300명(남 146명, 여 154명)에게 지각된 스트레스척도,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척도, 부적 정서

척도, 스마트폰 중독진단척도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각된 스트레스는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 정서

는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연구결과를 기초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상담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수정을 통한 부적 

정서의 완화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하였다.  

■ 중심어 :∣스트레스∣인지적 정서조절전략∣부적 정서∣스마트폰 중독∣
  

Abstract

Current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negative a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of adults and to explore suggestions for counseling adults with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Three hundred adults(146 males, 154 females) were 

administered perceived stress scale,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y scale, 

negative affect scale, and smartphone addiction scale.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ceived stress had positive influence on smartphone addiction. Second, negative 

affect showed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Third,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did not show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Forth,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and negative affect showed doubl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was suggested to include stress management and relief of negative affect through modification 

of maladaptive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strategies in the treatment program for adults at 

high risk of smartphone ad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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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현대사회는 복잡해진 사회구조와 치열한 경쟁, 다양

한 의사소통 구조,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고독과 고립 

등 나날이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출현하고 있다[1]. 

만성적이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은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사용 욕구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2][3], 알코올, 약물, 도박, 인터넷 게임 등에 

대한 중독은 현실과 괴리된 해리상태를 가져옴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탈출하게 해주는 효

과가 있다고 한다[4][5]. 이러한 현실 회피적인 동기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중독은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3][6][7].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대인관계에

서의 갈등과 불안, 가족 갈등, 학업 및 학교생활 스트레

스, 취업스트레스, 직무 스트레스, 일-가정 갈등, 양육

스트레스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

을 미침을 보고하였다[8-13]. 스트레스 상황이나 위협

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의 정서경험에 대해 적

극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

게 정서를 조절하느냐, 즉 어떤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이 증폭될 수도, 감소될 수도 있다[14][15]. 특히 스

트레스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을 

반추하거나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16][17], 우울, 긴장, 불안, 외로움, 분노 등의 부정적 정

서 수준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8][9]. 스트레스 상

황에서 효과적으로 정서를 조절하지 못하여 비롯된 부

정적 정서를 줄이고 문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수

단으로써 중독에 빠지기 쉬운데[18], 특히 스마트폰이 

생활화된 현대인들은 부지불식중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에 빠지기 쉽다[17]. 

삼성서울병원의 2016년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 결과

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1년 유병률

이 5%로서 성인 100명 중 5명꼴로 스마트폰 중독 증상

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9]. 성인의 스마트폰 중

독은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위

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과 사회전반에 미치

는 파급효과가 크다[20]. 따라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

대된다. 

상기 연구보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

서는 성인의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

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

서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은 정신질환의 진단편람인 DSM-5[21]

에서 제시하는 진단명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알코

올이나 마약과 같은 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행동패턴[21]을 지닌 행

동중독의 한 유형으로 고려된다[22]. 이러한 행동중독

은 물질사용에 의해 뇌의 보상체계가 활성화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21][22]. 

그동안의 몇몇 연구들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을 정의

하고 평가척도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져왔다

[23-25].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26]에서는 스마

트폰 중독을 ‘스마트폰을 사용함에 있어 통제력을 잃어 

일상생활 수행에 곤란을 겪고, 내성과 금단증상을 경험

하며 현실보다 가상공간에서의 상호작용을 편하게 여

기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정의

들을 종합하면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 ‘금단’, 

‘내성’, 그리고 ‘스마트폰이 일상생활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현저성’과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 기분전환’이 

스마트폰 중독 평가의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5-27].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인간은 정서적 경험 전후에 또는 정서적 경험 과정 

중에 자신의 경험에 대해 생각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그 

정서가 느껴지는 의미와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1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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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맥락에서 Thompson[28]은 인지적 정서조절이란 

용어를 사용했는데, 인지적 정서조절이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정서에 압도당하지 

않으면서 정서를 조절, 통제하기 위해 정서적으로 각성

된 정보를 인지적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28]. 결국 어

떤 방식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정서 경험의 의미와 강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29].

Garnefski 등[30]은  당면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인지

적 요인이나 인지적 대처방법들이 어떻게 정서를 조절

하는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를 개발하였다.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은 크게 적응적 전략과 부적응적 전략으로 나뉘는

데, 적응적 전략은 개인이 경험한 문제 상황에 대해 긍

정적으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받아들이고

자 하며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방법에 대

해 검토해보는 것과 같이 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

다[31]. 부적응적 전략은 문제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이

나 타인을 비난한다든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자꾸 

생각하고 자신의 경험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

이 부적응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이다[31]. 특히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정신병리적 증상의 호소 및 

악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보고[32]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역할

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3.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 

정서,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스마트

폰 중독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

는 스마트폰 중독 경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경향이 심화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이 지각한 일상 스

트레스나 어머니의 심리적 통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스

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변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33]. 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 성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적응

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17]. 이런 연구결과들

은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내면화 되면서 인지적 취약성

을 형성하게 되고[3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스마트폰

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부적 정서,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트레스와 우울, 스마트폰 중

독 간에는 정적 관련성이 있으며, 스트레스 수준이 높

을수록, 우울 성향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음을 보고하고 있다[12][35][36].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새롬[8]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서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혜영[37]의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경증적 경향인 정서적 

불안정성이 부분매개요인으로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정서적 요인을 확대하여 우울, 불안, 충동성, 공격

성을 포함한 부적 정서를 활용한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 정서 수준이 높으며, 이는 스마

트폰 중독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9]. 

한편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정서조절전략, 부적 정서 

간의 관련성을 확인한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다. 청소년

의 학교생활 스트레스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반추 및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8]. 또한 부적 정서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자살생각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

에서도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

적 왜곡[39]이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40]이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행 연구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스

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스트

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영향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이중매개효과를 가정

해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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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성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부적 정서가 이중매개역할을 할 것이라고 가

정하고, 이를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20세∼59세 성인 

300명이었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성별 분포는 남성 146

명(48.7%), 여성 154명(51.3%)이었고, 평균연령은 39.72

세(SD=11.27)였다. 스마트폰의 이용 용도는 정보검색

(76.3%), 전화, 문자, SNS 등을 활용한 사람들과의 소

통(66.3%), 동영상, 음악감상, 게임 등을 포함한 즐거움

과 취미생활(22.7%)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분포를 살펴보면, 위험집단 44명(14.7%,), 일

반사용자집단 256명(85.3%)이었다. 

표 1.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n=300)

특성 변인
사례수
(명)

비율
(%)

성별 남 146 48.7

여 154 51.3

연령 20∼29 80 26.6

30∼39 72 24.0

40∼49 73 24.3

50∼59 75 25.0

스마트폰 
이용 용도
(복수응답)

정보검색 228 76.0

소통 199 66.3

즐거움/취미생활 114 38.0

기타 59 19.7

스마트폰 위험 44 14.7

중독 위험 일반 사용자 256 85.3

3. 측정도구

3.1 지각된 스트레스 

지각된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Cohen, Kamarck

와 Mermelstein[41]이 개발한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Perceived Stress Scale)를 Cohen과 Williamson[42]이 

요인분석하여 단축형으로 만들고, 국내에서 박준호와 

서영석[43]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상

황들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10개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내용은 현재 경험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며, 심리적

으로 부담이 느껴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응답방식은 리

커트 5점 척도(0점:전혀 없었다 ∼ 4점:매우 자주 있었

다)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문항 내용 중 스트레스를 부

정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부정적 

지각요인,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된 긍정적 지각요인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지각된 스트레스 정

도를 측정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역채점한 후 스트레스

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지를 묻는 문항들에 대한 응답

과 합산함으로써 지각된 스트레스 총점을 산출하였으

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준호와 서영석[43]의 연구에서 보

고된 내적일치도 신뢰도(Cronbach’s α)는 부정적 지각 

.77, 긍정적 지각 .74였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지각 

.82, 긍정적 지각 .79, 전체척도 .73이었다.  

3.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arnefsi 등[30]이 개발하고 김소희[31]가 한국어로 번

안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Cognitive Emotion 

Regulation Questionnaire; CERQ)에 포함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하위 요인은 

자기비난, 타인비난, 반추, 파국화로 구성되며, 각 하위

요인은 4문항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비난

(self-blame)’과 ‘타인비난(blaming others)’은 사건에 

대해 스스로를 책망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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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추(rumination)’는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 감정에 대

해 되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며, ‘파국화(catastrophzing)’

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나쁜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점:거

의 그렇지 않다 ∼ 5점:거의 항상 그렇다)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함을 의미한다. Garnefsi 등[30]이 보

고한 내적일치도 신뢰도(Cronbach’ α)는 하위요인에 따

라 .68∼.83, 전체척도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

인에 따라 .74∼.77, 전체척도 .81이었다. 

3.3 부적 정서

부적 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Smith와 

Fujita[44]가 개발한 Intensity and Time Affect 

Scale(ITAS)에 포함된 부적 정서 척도를 안신능[4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두려움, 창피함, 화, 슬픔의 4

개 정서차원, 각 차원당 4개의 문항을 포함하여 총16개

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제시된 정서

에 대해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1점(전

혀 느낀적 없다)∼7점(항상 느꼈다)의 리커트 7점 척도

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적 정서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된다. Diener, Smith와 

Fujita[44]의 연구에서 보고된 부적 정서 전체척도의 내

적일치도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고, 본 연구에서

는 .95였다. 

3.4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

흥원[26]에서 개발한 성인용 스마트폰 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장애 5문항, 가상세계지향 2문항, 

금단 4문항, 내성 4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리커트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 5점: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된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을 분류할 경우, 고위험

집단은 총점 44점 이상, 또는 일상생활장애 15점 이상

이고 금단과 내성 13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잠재

적 위험집단은 총점 40∼43점, 또는 일상생활장애 14점 

이상 일 때이고, 그 외의 경우는 일반 사용자집단으로 

분류된다. 선행연구[26]에서 보고된 스마트폰 중독 전

체척도의 내적 일치도 신뢰도(Cronbach‘s α)는 .81이었

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척도 .80, 하위요인은 .78∼.82였

다.  

4. 연구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연구 참여 안

내문을 게시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만20세 이상 59세 이

하의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 지원자 중 스마

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지원자는 제외하였다. 연구의 목

적과 의의, 응답의 익명성 및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문

을 읽고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응답자들에게는 설문조사기관의 내규에 따라 보상하였

다. 

5.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다. 첫째,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인들의 다변량 정규성을 확인

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간의 주요변인에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46]를 사용하

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회귀분석을 활용

하여 직접효과와 매개효과를 별도의 추가 과정 없이 한 

번에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46]. 또한 매개 효과

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bootstrapping)[47]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주요 연구변인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다변량 정상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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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을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

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Kline[48]에 따르면, 왜도

와 첨도의 절대값이 각각 3과 10을 넘지 않으면 정상분

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

에 포함된 변인들의 왜도는 .02∼.50, 첨도는 .11∼.83으

로 다변량 정상성에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회귀분석을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주요 연구변인들의 공차는 .60∼.84,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VIF)은 1.18∼1.64로서 다중

공선성을 의심할 범위(공차<.10, VIF>10)[49]에 포함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적전략(r=.245, p<.001), 부적 정서(r=.570, 

p<.001), 스마트폰 중독(r=.291, p<.001)과 유의미한 정

적 상관을 나타냈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적 정서(r=.389, p<.001) 및 스마트폰 중독(r=.208, 

p<.001)과, 부적 정서와 스마트폰 중독도 유의미한 정

적 상관(r=.324, p<.001)을 나타냈다. 

표 2. 연구변인들의 상관관계                 (n=300)

변인 1 2 3 4
1. 지각된 스트레스 1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

.245*** 1

3. 부적 정서 .570*** .389*** 1

4. 스마트폰 중독 .291*** .208*** .324*** 1

평균 18.71 49.96 48.67 34.20

표준편차 3.91 7.07 17.26 5.41

왜도 .49 .11 .50 -.02

첨도 .80 -.11 -.59 .83

***p<.001.

2.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과 일반사용자집단간의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부적 정서의 차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과 일반 사용자 집단 간의  

지각된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 

정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를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은 일

반 사용자 집단에 비해 지각된 스트레스(t=-4.50, 

p<.001)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t=-3.20, p<.001), 

부적 정서(t=-6.11, p<.001)의 점수가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 스마트폰 중독 위험집단과 일반사용자 집단 간의 주요

변인 평균비교

일반사용자
(n=256)

스마트폰 중독위험
(n=44) 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 18.30 3.91 21.09 2.93 -4.50***
2 46.30 6.53 50.75 8.77 -3.20***
3 46.28 16.22 62.54 16.76 -6.11***

***p<.001.

1.지각된 스트레스  2.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3.부적정서

3.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적

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이중매개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4단계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는 지각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정적인 영향(B=.403, 

p<.001)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는 1

차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442, p<.001). 3

단계에서 지각된 스트레스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을 각각 통제한 상태에서, 1차 매개변인인 부적

응적 정서조절 전략이 2차 매개변인인 부적 정서에 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650, p<.001), 

독립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도 2차 매개변인인 부적 

정서에 정적 영향을 나타냈다(B=2.228 , p<.001). 4단계

에서 1차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B=.071 , p>.05), 2차 매개변인인 

부적 정서는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63 , p<.01). 그리고 독립

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는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

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214, 

p<.05). 이러한 결과는 독립변인인 지각된 스트레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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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이중매개 효과에 대한 경로계수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 t
1 스마트폰 중독 지각된 스트레스 .403 5.247***

2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지각된 스트레스 .442 4.354***

3 부적 정서 지각된 스트레스 2.228 10.80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650 5.696***

4 스마트폰 중독 지각된 스트레스 .214 2.340*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071 1.561

부적 정서 .063 2.873**

*p<.05. **p<.01. ***p<.001

표 5. 이중매개 효과에 대한 부트스트래핑 검증 결과         

간접효과 B
부트스트래핑 95% 신뢰구간

LLCI ULCI
지각된 스트레스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스마트폰 중독
( X → M1 → Y )  

.023 -.011 .050

지각된 스트레스 → 부적 정서 → 스마트폰 중독
( X → M2 → Y )  

.101 .018 .181

지각된 스트레스 →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 부적 정서 → 스마트폰 중독
( X → M1 → M2 → Y ) 

.013 .002 .028

전체 간접효과 .189 .062 .316

종속변인인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매개변인인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

서가 이중매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부적 정서는 지각

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인의 지각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

적 정서의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사용하여 

검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지각된 스트레

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응적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95% 신뢰구간에서 경

로계수의 하한값과 상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어

(B=.023, LLCI=-.011, ULCI=.050)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가 스마

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서 부적 정서의 매개효과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B=.101, LLCI=-.018,  ULCI=.181). 

또한 지각된 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이

중매개효과도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B=.013, LLCI=-.002, 

ULCI=.028). 이러한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최종 모

형은 [그림 2]와 같다. 

*p<.05, ***p<.001.

그림 2. 최종모형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성인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정서가 이중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 성인

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지각된 스트레스는 부적응적 인

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 정서,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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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서 및 스마트폰 중독과, 부적 정서는 스마트폰 중

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 위험

집단은 일반 사용자 집단에 비해 지각된 스트레스, 부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부적 정서의 수준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

폰 중독 간의 직접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스트레

스가 스마트폰 중독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나타냈다. 이

런 결과들은 일상생활에서 지각된 다양한 스트레스 수

준이 높을수록[8-13],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고[[16][17][33],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느끼

며[12][35][36] 스마트폰 중독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선

행연구결과들과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일상

생활에서 경험하는 상황들이 예측 불가능하고 자신의 

힘으로 통제 불가능하며 심리적으로 감당하기 버겁다

고 느낄수록 넓은 안목에서 상황을 바라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스트레스 상황의 원인을 자

신이나 타인에게서 찾으면서 자기 비난이나 타인비난

에 빠지기 쉽고, 부정적인 생각을 거듭하는 가운데 파

국적 해석에 이르기 쉽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스

트레스에 압도당하는 상황에서는 우울, 불안, 분노, 수

치심 등 다양한 부적 정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크며, 결

국 이러한 부정적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

트폰에 몰입하다보면 중독이라는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서 부적 정서는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스트레스가 우울을 비롯한 부적 정

서 수준을 높이며 이는 스마트폰 중독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보고들[8][9]과 일치한다. 당면한 상황

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클수

록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고, 스트레스 상

황을 헤쳐 나가기 어려운 자신에 대한 무능력함, 무기

력함과 함께 우울감이 심해지며, 이러한 심리적 불쾌감

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스마트폰에 빠져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는 유의

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각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 간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과 부적 정서의 이중매개효과는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들을 함께 고려해보면,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며, 증가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부

적 정서를 증가시켜 궁극적으로는 스마트폰 중독을 심

화시킬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런 결과는 스트레스를 많

이 받을수록 정서조절능력이 낮아져서[50] 자기비난이

나 반추, 파국화와 같이 부적응적 정서조절양식을 취하

는 경향이 높아지며[16][17][33], 부적응적 정서조절전

략에 과도하게 의존하다보면 불안, 우울, 수치심과 같은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38-40][51], 부정적 정서요인에 대한 대처방안으

로 스마트폰에 더욱 탐닉하게 된다[8][9][12]는 선행연

구보고들과 맥을 같이한다. 

본 연구에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

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매개효과가 유의

미하지 않게 나타난 점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통해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심

화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보고들[16][17][33]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첫째, 충동적이고 자기조절능력

이 부족한 경우 생활스트레스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스

마트폰 의존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에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17]

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

의 분석대상에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자와 잠재적 위

험군, 고위험군이 혼재해 있고, 충동성이나 자기조절능

력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

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며,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선행연구들[16][17][33]에서 검증

한 연구모형은 스트레스,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 스마트폰 중독 요인만을 포함하고 부적 정서 요인

은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전략의 

매개효과 설명에 있어 부적 정서요인의 영향력을 고려

하고 있다는 점[33]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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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는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서 인지적 과정을 왜곡시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

절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마트폰에 탐닉하게 된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검증한 모형처럼 부적 정서요인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사용이 스마트폰 중독을 직접적으로 

심화시키기보다는, 스트레스로 인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부적 정서가 증가

되고 이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심화

되는 이중매개 모형이 변인들간의 관련성을 보다 구체

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모형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의 스마트폰 중독

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스트레스가 스마트

폰 중독 경향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의 마련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고, 자신의 과오에 대

해 반추하거나 난관에 대해 파국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 스마트폰 중독 위

험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내담자의 경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을 수정하기 위해 정서

적 마음챙김의 상담 접근이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서적 

마음챙김이란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와 적절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정서를 관찰하게 하는 방법으로서[52], 정

서 조절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다[53]. 자기 자신이나 

타인 비난, 반추 및 파국화와 같은 부적응적 인지적 정

서조절전략이 정서적 고통을 인지적으로 회피하기 위

한 수단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

를 직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챙김이 도움

이 될 것이다[29].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

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인지

적 정서조절전략 가운데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

략만을 포함하였다.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경

우, 지각된 스트레스를 완충하여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

을 낮추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그렇지 않다는 연구보고가 혼재하고 있음[54]을 고려할 

때 후속 연구에서는 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효

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스마트폰 중독 

집단은 자기통제와 정서조절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집

행기능의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보고[55][56]를 고

려할 때, 스마트폰 중독 위험 집단에서는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

해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스마트폰 중독 

위험 정도에 따라, 또는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스마트

폰 중독으로 평가된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적 정서

조절전략의 작동기제에 대해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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